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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. 송이망태(경북 울진)사진 1. 낫망태(경기도)

1. 망태기란
 

�망태기는� 곡물이나� 물건� 따위를� 담아� 어깨에� 메거나� 등에� 지고� 나르는� 도구이다.�

‘망태기’는� ‘망(網)으로� 된� 자루[袋]’라는� 의미에서� 나온� 말이며,� 준말로� ‘망태’라� 한

다.� 예전에도� ‘망태’(『재물보(才物譜)』� ․ 『물명고(物名攷)』� ․ 『물보(物譜)』� ․ 『사류박해

(事類博解)』)라�했고,�한자음을�빌러�망대(網袋)라�썼다.�

2. 다양한 용도의 망태기

�망태기는�가는�새끼나�노를�엮어�만드는데,�대체로�네모꼴이며�폭이�좁고�속이�깊

다.� 어깨에�멜�수�있도록�양쪽�끝에�끈을�길게�달아�썼다.� 망태기는�물건의�종류와�

지역에�따라�낫망태,� 달걀망태,� 송이망태기�등으로�불리며,� 주루막,� 꼴망태�등�다양

한�형태가�있다.� 먼저�낫망태는�호미나�낫과�같은�작은�연장을�망태기에�담아�들에�

나갈�때�어깨에�메고�나가기도�하며,� 헛간�구석에�균형을�잘�유지한�채�보관하기도�

한다.�

� 송이망태기는�경상북도�울진군�산간지방에�채취한�송이를�담을�때�사용한다.� 기본

적인�망태기의�형태로�한쪽�어깨에�메는�것과�등�뒤에�메는�것으로�구분되는데,� 어

깨에�메는� 망태기의� 경우�송이가�빠질� 위험이� 있기�때문에� 비교적� 적은�양을�채취

할�때�사용된다.� 등�뒤에�메는�망태기는�주루막과�같이�입구를�죌�수�있는�형태로,�

많은�양의�송이로�잦은�이동을�할�때�주로�사용된다.�송이망태기는�다른�재질의�가

방보다� 더� 선호하는데,� 이는� 공기� 통풍이� 원활하여� 송이� 고유의� 향이� 사라지지� 않

으며� 가방에� 짓눌려� 부스러지는� 것을� 방지한다.� 지역에� 따라서는� 송이망태기를� ‘줄

메기’라�부른다.� �



사진 3. 주루막 (ⓒ농업박물관)
사진 4. 주루막 주둥이세부(ⓒ농업박물관)

�주루막은� 강원도� 산간지대에서� 주로� 사용되는� 형태로� 주둥이에� 끈을� 달아� 입구를�

죌�수�있게�만들었다.�주둥이의�끈은�아래�양�끝과�연결되어�양쪽�어깨에�멜�수�있

게�되어�있다.�가늘게�꼰�새끼로�촘촘하게�엮어서�만드는데,�오래�사용하기�위에�고

리에�칡덩굴이나�왕골�등을�감아�보호한다.� 거친�산�속을�이동하거나�잦은�이동�시�

안에�있는�약초�등이�밖으로�빠져나가지�않도록�입구를�죌�수�있도록�만든�것이다.�

피나무� 껍질로� 꼰� 새끼로� 만든� 것을� 최고로� 친다.� 주로� 산골에서� 약초를� 캐러� 갈�

때�필수적으로�메고�다녔다.�그리고�주루막은�지방에�따라� ‘구럭’이라고�하였다.�

�꼴망태는� 소에� 먹일� 꼴이나� 땔감으로� 쓸� 낙엽이나� 검불을� 담아� 나르는데� 사용했

다.�새끼로�그물처럼�성글게�망을�떠서�주둥이를�죌�수�있도록�만들었다.�지방에�따

라� 꼴망태는� ‘깔망태’라고도� 했다.� 망태기는� 크기와� 형태가� 다양하여� 30~50리터의�

부피를�담을�수�있고,�주루막은�이보다�조금�작다.�그러나�크기가�큰�꼴망태는� 200

리터�가량이�담긴다.�

3. 그림 속의 망태기

�망태기는� 현대의� 가방과� 같은� 용도로� 시장을� 가거나� 야외활동을� 할� 때� 물건을� 담

아�이동하는�도구로�사용하였다.� 그리하여�농민들의�생활과�밀접하여�그�모습이�담

긴�글이나�그림에는�망태기가�어김없이�등장한다.�

17세기� 조선� 후기� 문인화가인� 윤두서의� 그림에서� 망태기가� 등장한다.� 윤두서는� 시․



그림 1. 나물 캐는 아낙네
       (윤두서≪윤씨가보≫, 연도미상)

그림 2. 어물장수
         (신윤복ⓒ국립중앙박물관,18세기 후반)

서․화에� 두루� 능통하였고,� 인물화뿐만� 아니라� 산수화를� 비롯한� 일반� 회화� 작품에는�

조선� 중기� 화풍을� 바탕으로� 전통성이� 강한� 화풍을� 보인다.� 그가� 그린� 그림� 중� 《나

물�캐는�아낙네》,� 《밭가는�농부》,� 《짚신�삼는�사람》은�모두�일반�백성의�일상생활을�

소재로� 한� 것으로� 우리나라� 최초의� 본격적인� 서민풍속화로� 평가할� 수� 있다.� 나물�

캐는� 아낙네는� 따스한� 봄날� 들일이� 한창인� 여인의� 모습을� 그려내고� 있는데,� 한� 여

인은�양손에�망태기와�칼을�든�채�허리를�살짝�굽혀서�나물을�캐고�있다.� (그림� 1)� �

� 18세기� 조선시대의� 대표적인� 화가인� 신윤복의� 그림에서도� 망태기가� 등장한다.� 작

품명이� 「어물장수」인� 이�그림은�한� 여인이�생선이�담긴�광주리를�머리에� 이고�오른

쪽�어깨에�채소가�담긴�망태기를�메고�시장가는�길에�할머니와�만나는�장면이�그려

져� 있다.� 이� 그림은� 김홍도의� 『단원풍속화첩』� 중� 「행상」과� 매우� 유사하여� 김홍도의�

영향을� 뚜렷하게� 감지� 할� 수� 있는� 작품이다.� 망태기를� 살펴보면� 어깨에� 메고� 있으

며,� 가느다란� 짚으로�촘촘하게� 엮은� 것이� 잘� 묘사되어� 있다.� 그러나� 입구와�바닥이�

둥그스름하고�넓은�형태로�둥구미와도�유사해�보인다.(그림� 2)�



4. 노래 속의 망태기
�

�우리나라의� 노래� 속에도� 망태기는� 등장한다.� 조사된� 바로는� 2개의� 노래에서� 확인

되었다.�망태기의�용도가�물건을�담아�어깨에�메거나�등에�질�수�있는�것으로�농산

물이나�연장�등을�담기도�하고,�소에게�먹일�꼴을�담는�꼴망태나�약초류를�담는�주

루막� 등� 다양한� 용도로� 사용되었다.� 때문에� 노래� 속에서는� 물건을� 담아� 어께나� 등

에�메고�가는�농부의�모습을�묘사할�때�등장한다.�

꼴망태�목동� /� 1938년� /�이화자

꼴망태�둘레�메고�소를�모는�저�목동�

고삐를�툭툭�치며�콧노래를�부르다가�

이랴�흥�어서가자�정든�님�기대릴라

처녀농군� /�최정자

이�몸이�여자라고�이�몸이�여자라고�

남자�일을�못하나요�

꼴망태�등에�메고�이랴�어서가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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